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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철저한 농산물 관리로 시민 먹거리 안전하게 지켜내
- 2022년 농산물 안전성 97.0% 적합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지역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 안전성 

확보를 위해 2022년 총 4,514건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, 

4,378건(97.0%)이 적합했다고 밝혔다.

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삼산·남촌 농산물도매시장, 마트, 직거래

매장 등의 유통 농산물뿐만 아니라 학교, 어린이집 등의 공공 급식 

농산물까지 인천 전역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, 방사능 및 

중금속 등을 검사했다.

잔류농약 검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

고춧잎, 쑥갓 등 채소류 124건과 향신식물인 고수 9건, 과일류 중 바나나·

복숭아·구기자 각 1건으로 총 136건이며, 방사능과 중금속 등의 유해

물질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부적합 농산물 2,877kg은 즉시 전량 압류·폐기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고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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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.

잔류농약 부적합률은 지난해 1.1%에 비해 올해 약 2.7배 증가하였는데, 

이는 2021년 10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시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검사

항목이 변경되고 미량분석에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다.

2023년에는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해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검사 

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

노력할 계획이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고 

정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시민의 먹거리가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. 

우리 연구원에서도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

농산물 관리를 더욱 강화 하겠다”고 말했다.

<잔류농약 분석 사진>


